
             음 (sulla,bh)에 한 텔 스의 로고스들

1)형이상학

  1-1) Md2. 1013b18: 철자들은 음 의 원인-4원인  질료 원인-이다.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상 : 질료 = 우시아 : 요소(to. o;n)?
                    사물(살)의 요소(ta. stoicei/a( 1041b13)가 음 로 비유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1-2) Mz17. 1041b12(논자1, 536; 논문1, 211, 692, 1486): 음 의 존재 원인은 그 음   
           의 본질(있어오고 있는 그 무엇)과 아르 애이다-음 을 이루는 철자들은 그 요  
           소들일 뿐이다.

  1-3) Mh3. 1043b5: -음 의 존재 원인은 에이도스(있어오고있는 그 무엇, 본질)이다.

  1-4) Mg1, 1087b36: 리듬의 척도(하나)로서의 음 과 박자.

  1-5) Mn5. 1092a26: 음 은 함께놓여짐(sunqe,sei( 1029a26; 논자1, 831)에 의해서 이루  
                         어진다.

2)범주들

  2-1) 6. 4b33(논자1, 126): 음 은 말(로고스, 끊어진 량의 범주)의 척도이다.

  2-2) 12. 14b2: 문법에 있어서는 음 보다는 요소들이 그 순서에 있어 ‘먼 ’이다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러가지 먼  의 하나

3)해석에 하여

  3-1) 4, 16a48, b31: 사람의 음 (사와 람)은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(로고스란?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은 의미 단 가 아니다?

4)토피카

  4-1) Tz4. 141b9: 음 보다는 철자가 그 인식에 있어서는(gnwrimw,teron( 141b5)먼 .

  4-2) Tz13. 150b2: 음 은 철자와 쉬모오한 어떤 것이 아니다 - 체가 부분과 쉬모  
           오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설명하는 보기(例).

5)시학

  5-1) Po20. 1456b34: 언어(le,xewj( 1450b13, 1456a34)의 요소들 8가지 - 철자, 음 ,.....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고스.

     5-1-1)철자는 나뉘어질 수 없는 소리(1456b22, 논문집29, 87a)- S와 R



     5-2-1)음 은 소리와 비소리가 합쳐진, 가리키지않는 소리(1456b34) - GRA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무 의미?)

     5-2-3)합쳐진, 가리켜진 소리(1457b3)-로고스 → 라톤(이름+ 애마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가지 가능한 의미(테., 206c-210b;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14, 콘퍼드, 154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5-2-4)이름들(Ps21. 1457a31)

  5-2) Po21. 1458a2: 확장된 이름은 외부 음 이 끼어든 것이다.

6)수사학

  6-1) Rg2. 1405a31: 비유는 어 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비유되는 <낱말>의 음 이   
              소리가 가리키는 것을 <지시하기에>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  6-2) Rg29. 1436a10: 같은 이름은 같은 음 들로 이루어진 것이다
                     음 안에서 쓰여진(gra,mata( 1436a10)것들은 동일한 것들이다.

7)동물의 발생

  7-1) Zga18. 722a32: 쓰여진 이름은 각각 음 들로부터 온다
            



                   비유(metafora,( 은유?)에 한 텔 스의 로고스들

1)형이상학

  1-1) 1015a11(논자1, 529): 모든 우시아는 비(은)유 으로 자연이라고 말하여진다
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비 으로 보면 아르 애와 요소는 동일하다(1070a30).
  1-2) 1014b3(논자1, 524): 요소는  ‘있는 하나’라고 비(은)유 으로(metafe,rontej( 1413
           ,논자1, 526) 말하여진다 
                모음은 끈과 같다(diafero,ntewj( 소., 253a4; 데거, 책 14-4, 518)
                모든 인식은 어떤 것을 다른 것에 계지우는(avnafe,rein 이돈, 76e1,  

                    75b4; 아리, 노트17, avnalogi.stesqai( 테., 186a10)것이다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닮게 하는(proseoike,na) 것이다

  1-2) 991a22: 원형으로서의 이데아는 시 인 비(은)유일 뿐이다(Rorty, 수사학, 357).

  1-3) 1024a8, 1019b33, 1021b29

2)시학

  2-1) 1457b6(논자2, 196; 논문1, 97): 비(은)유는 이름이 말하여지는 8 가지 방식 의  
           하나로서, 어떤 이름을 다른 것에 용하는 것이다. 이러한 용은 다음과 같이  
           4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

     2-1-1)류의 이름이 그 류의 종들 의 어느 하나에 용된다.
     2-1-2)종의 이름이 그 종의 류에 용된다(로티, 수사학, 336)
     2-1-3)종의 이름이 그 종의 류의 다른 종에 용된다.
     2-1-4)유비 인(kata. to. avna,logia( 1457b9; 논자1,1201; 논문1, 97)비(은)유 방식 →  

             A :  B  =    C   :  D의 경우, D의 이름이 B에 는 그 거꾸로 용된다.
      이름 : 자음 = 애마 : 모음(?, 논문집15, 라일 240a)

  2-2) 1459a10: 비(은)유는 같은 것(to. o[moion( 1459a8)에 한 이론이다-가장 요함.

3)수사학

  3-1) 1401b36: 4가지 비(은)유   부분의 것은 유비 이다.

  3-2) 1413a15: Proverbs(aì eivko,nej( 1413a13-14, 직유)는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 
           비(은)유(2-1-3)이다.

  3-3) 1412b35: 성공 인 similes(aì eivko,nej( 1412a32, 직유)는 어떤 측면에서는 비(은)  
           유(2-1-4)이다.

  3-4) 1407a10-14: 성공 인 비(은)유는 분명히 similes이기도 하다. 물론 그 거꾸로도  
           가능하다.

  3-5) 1406b3:  이암 리크의 시에서는 비(은)유가 자주 쓰임.

  3-6) 1405a3-b21: 시에서는 비(은)유가 가장 가치있다.

  3-7) 1404b32: 각운법을 제외하면 비(은)유가 시에 가장 유리하다.



4)토피카

  4-1) 140a9: 비(은)유는 같은 것을(kata. tina òmoio,thta( 140a1-12)가리킨다

  4-2) 139b32: 비(은)유는 항상 애매하다(avsafe.j( 139b34).

5)니꼬마노  윤리학

  5-1) 1115a15: 비(은)유에 의해서 뻔뻔함은 용기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.

  5-2) 1149a23: 비(은)유에 의해서 자기-탐닉과 제는 incontinence와 continence라고  
           불리워진다.



          음 (sulla,bh)에 한 라톤의 로고스들

1)소피스테애스
                      논문1, 209; 논자1, 1485; 논문집3, 166; 논문집15, 라일, 139b, 237a; 논문집29, 라일, -2a)
  1-1) 258a1: 음소들(ta. gra.mmata( 253a1)을 류(종)들로 <비(은)유함>(책14, 콘퍼드,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1; 논문집15, 라일, 431; 책 15, seligman, 52)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름 : 자음      = 동사 : 모음(논문집15, 라일, 240a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 : 문자      = ouvsi,a : to. o;n ?
                          큰 문자 : 작은 문자 = 도시 : 사람(211, 로빈슨, 기변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(논자2, 199; 논문1, 93)
                   :음소들은 류들과 같다(논문집3, 107)
                           Rowe, 정치가, 203-직조술은 정치술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)

                   :음소들을 류들의 보기(oìon( 例, 소., 253a3, 5; 테., 207a1; 책44-1,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rapp, 214; 논자1, 158-범., 1b12, 508, 534, 1087, 1249, 1486,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., 1041b32; 로빈슨, 기변., 208)로 들음.

            : 모음없이 철자들은 음 로 될 수 없다(책19, bluck, 131; cf. 테., 197d).
                :모음(ta. fwnh,enta, 소., 253a4; 논자1, 1485; 책14-1, 벨, 143)은 being을 가  

                     리킨다-동일헤테론도 가리킨다(논문집29, stephen, 99a1, 비교된다)
                :모음은 desmo.j(소. 253a5; 논문1, 210; 논자1, 1484, 크라틸로스 427b2; Palmer,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; 티., 31bc; 번역 216; 로빈슨 기변, 209)와 같다
                  :모음의 비(은)유(the analogy of vowels, 논문집3, 107; 책19, bluck, 116; 오웬,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증법, 99)-avnalogi,a( 헬사 , I, 94b)
                  :모음은 being과 같다(책21, 로스, 113; 논문집3, 168; 논문집1, 195)

                       :형이상학 인 term인가 아니면 언어 인 term인가?

2)테아이테토스

  2-1)203a7: 음 은 문자의 요소들(ta. tw/n gramma,twn stoicei.a( 202e6)로 이루어진다.   
                 를들어 이름 Swkra.touj(203a6)의 첫 음  ‘Sw’는 그 요소 ‘S’와 ‘w’로 이루  
                 어진다.

                     :이름과 애마(동사)의 연결(su,nfesij( 소., 262c1, d3; 논자1, 133)  
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바로 로고스이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요소들은 실제 상의 아르 애의 (논문집29, 295)
                : 그 요소들 세 가지(tri,ton ei=doj gramma,twn( 필 보스, bury, 들어가기37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: a;peiroj한 fwnh.의 세 가지 나뉨들(bury, 들어가기, 37)*
           ta. a;fwna(필., 18c4)↔ㄱ)소리아닌(avfw,gwn( 테., 203b3)단지 소음(uo,boj( 테., 202b3)  
                   논문집29, 87a               뿐인 것- 를들어 S ( 꼬부라지는 소리)
ta. a;fqogga kat. a;fwna(필., 18c4)↔ㄴ)소리도 소음도 아닌 것- 를들어 B
         ta. fw,nhenta(필., 18b8)↔ㄷ)소리인 것(fwnh.n( 테., 203b7)-모음

               : 음  ‘Sw’를 인식하는 자는 그 요소들 ‘S’와 ‘w’도 반드시(avna,gkh( 테., 203d7  
                 )인식한다(gignw,skei( 테., 203d2)



               : 그러나 음 은 그 부분들의 모두와 체(to. pa/n kai. to. o[lon( 204a11)와 헤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론(e[teron( 204b3; 논문1, 212)하다
                        음 은 그 요소들이 합쳐질 때(sunteqe,ntwn( 203c6)생겨나는 단일한  
                        이데아(ivde,an( 203c5-6; 거드리5, 116; 책35, 스텔젠, 43; 벨, 테아이테토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, 192, 224-5)이다

                   :따라서 음 은 이데아의 보기(paradei,gmata( 테., 202e4; 정치가, 277d1;거드  
                      리5, 173, illustration, 책14, 콘퍼드, 153; 거드리5, 115, 117; 例)

  2-2)202a3: 이름을 이루는 음 (테., 208a3)들의 모든 요소(문자, 철자)를 열거(avpodou/n
             -ai( 207a1)한다고 해서, 그 이름 ‘Qeai.ththon’(207e7)를 아는 것이 아니다.  

                 마찬가지로 마차를 이루는 음 들의 모든 요소를 열거한다고 해서, 그 마  
                 차의 우시아(207c3)를 아는 것이 아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①이름과 술어( 애마, 동사)를 지닌 소리를 통해 어떤 사람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생각(dia,noun( 206d1)을 보여주는 표

                         ②모든 요소들의 열거
                         ③각기 것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표 (ti shmei/on( 208c7)
                   로고스가 가리키는(shmai,nein( 206c7-8)세 가지 무엇.
      :따라서 만약 로고스(lo,gon( 테., 207c7)가 ‘모든 요소의 열거’라면 앎은 ‘옳은 의견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더하기 로고스’가 아니다.
           :왜냐하면 어떤 것이 때때로 헤태론한(207d5)두 가지 것의 부분이라고 여겨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다고 해서, 그 어떤 것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

                 :문자(207e1) ‘Q’와 ‘e’ → 헤태론한 두 가지 것의동일한 부분-음  ‘Qe’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름 Qeai.qhton과 Qeo,dwron

      :그래서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아기가 ‘Qeai.qhton’를 연이어 썼다고 해서, 동일한  
           그 음  ‘Qe’를 아는가? 모른다. 테오도로스의 ‘테’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 
           만약 로고스가 모든 요소들의 열거라면 아니다. 둘 셋 네 번쩨 음 의 경우도   
           마찬가지이다. 비록 모든 요소들을 열거한 결과 그 요소 (stoicei,ou( 208a9)의 완  
           한 목록(논문집29, 라일, 33)이 곧 로고스가 옳은 의견에 더했지만, 그 다고   
           그  아이가 그 음  는 이름들을 아는 것은 아니다.

3)정치가

  3-1)277e7(277d9-278c2; G.E.L.Owen, 논리, 140쪽): 아이들이 문자(gramma,twn( 277e3)   
          들을 인식(gi,gnwntai( 277e4)하는, 특별한(278e6) (例, 보기)는 앎(th.j evpisth,mhj(   
          277d7)을 얻어내는 (ㄹ) 의 (ㅁ) (a[llw| paradei,gmati( 278e7, 例)이다-귀납의 일   
          종으로서의 유비-가장 가까운 지시-보기(로빈슨, 기변, 210, 212)이다.

       :‘(ㄹ)’은 커다란 공동체를 양육(tou/ basile,ej( 278e7)하는 정치술을 인식하는 例
       :‘(ㅁ)’은 아이가 가장 짧고 단순한 음 (277e7)안의 각기 요소(tw/n stoice,wn(      

            277e6)는 인식(277e8)하나, 다른 음  안의 그(요소)것들은 인식하지 못할 때,   
            인식시키는(278ab)例이다.



               :아이에게 인식하는 (음 )과 인식하지 못하는 (음 ) 이 양자의 같은   
                    자연(òmoio,hta kai. fu,sin( 278b1; 논자4, 932; 로빈슨, 기변, 210/동일   
                    한 에이도스(1278e8, G.E.L.Owen, 논리, 146/동일한 라그마(279a8,    
                    〃)을 분명하게 해 다. 이때 인식된(gigno,mena( 278b4-5)(문자, 철자)  
                    가 인식되지 않는 (문자)의 例(paradei,gmata( 278b4)가 된다

   
               :이 게 해서 결국 모든 것(278d1)의 요소들을 인식하게 된다.

       : 그 유비(거드리5, 173; Rowe, 정치가, 203; Scodel, 정치가, 106; G.E.L.Owen,   
             논리, 140)

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(논자2, 199; 논문1, 93)
         아는 음 (의 철자) : 모르는 음 (의 철자) = 직조술 : 정치술
                    : 라그마의 길고 어려운 음  = (279a-283a)
                      (278d4-6; 논문집29, 953)

4)필 보스

5)국가 3, 402(education in mousikh,, 벨, 책14-1, 2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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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-3)존재 유비

그 다면, 유비는 각기 것의 서로에 해 있는 방식( 계)를 말하는 하

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러나 이것이 존재(있는 것)을 말하는 유일한 

길은 아니다. 그 하나일 뿐이지, 있는 모든 방식(길 는 양상)이 아닐 뿐더

러, 유비 으로만 있는 것에 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

다1). 이러한 존재 유비는 아리스토텔 스의 형이상학 감마 편 2 장에서 도

드라진다.

“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, 그러나 하나와 어떤 자연 하나에 하여(pro.j e[n( 
1a33), 그리고 호모뉘모오스하게(òmwnu,mwj( a34)가 아니라 건강한 모든 것 각 

각이 건강에 하여 말하여지는 것처럼, 말하여진다(1003a33-35)"

를들어 ‘어떤 것이 건강하다’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건

강에 해 있기 때문이다. 건강을 보존하기에, 아니면 건강을 생산하기에 ,

아니면 건강의 징후(τῷ σημείον 1003a36)이기에, ‘건강하다’ 라고 말하여지

며, ‘어떤 것이 치료제이다’ 라고 말하여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치료 능력 

는 기교가 있든지, 아니면 치료 능력에 용되든지, 아니면 치료 능력의 

1) 아리스토텔 스에 따르면, 계이외의 우시아(실체), 량, 질 등의 범주들

이라고도, 진리 는 거짓이라고도, 뒤나뮈스 는 에네르게이아라고도 있

는 것은 말하여지기 때문이며, 있는 것은 유비 인 방법 뿐 아니라, 삼단논

법을 통해서도 말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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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르곤(활동)이기 때문이다.

 따라서 건강한 것이 건강에 해 그리고 치료 인 것이 치료에 해 

있듯이, ‘있는 것들(ta. o;nta)은 우시아(ouvsi,a)에 해 있다’ 라고 말하여진다 

이러한 해 있음( 계)에 4 항 비례 유비를 용한다면 아래의 식이 나타

날 것이다.

④-7) 건강한 것 : 건강 = 있는 것들 : 우시아(실체) = 치료제  :  치료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pro.j( 1003a35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 있음(ei-nai2) 1003b3)

2) 이러한 ‘ei=nai pro.j ti’(어떤 것에 해 있음)은 라톤의 르메니데스 편

의 ‘))))))pro.j a;llhla))))))e;sti’(서로에 해 있음, 166c4)와 비교 될 수 있으리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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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폴리티코스 번역

“오, 신 인 감이 있는이여! 들(paradei,gmasi( 277d1)을 사용하지 않고 

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충분하게 증명(evndei,knusqai( d2)한다는 것은 아주 고통

스럽네. 우리들 각자는 를들어(oi-on( d3) 꿈 속에서 모든 것 각 각을 보아 

알았다가 다시 깨어나서는 모든 것을 인식치 못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 수 있

네: 낯선이

어떻게 이것을 말 하십니까?: 은 소크라테스

우리 안의 앎의 상태(pa,qoj( 277d7)는 재 아주 불합리한 진행에 처한 것

처럼 여겨지네: 낯선이

무슨?: 은 소크라테스

“오 친우여! 나에게는  그 자체가(to. para,deigma auvto.( d9-10)다시 를 

필요로 하게 네: 낯선이

무슨? 를 해 망설이지 말고 말 해주십시요: 은 소크라테스

자네가 따를 비가 돼 있으니 해야겠네. 막 철자(gramma,twn( e3, 문자)들

을 익  인식하게 될 때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는 아네(i;smen( 277e3): 낯선이

어떠한?: 은 소크라테스

가장 짧고 쉬운 음 들 안의 요소들(tw/n stoicei,wn( e6)을 충분하게 분간

한다는 것, 그리고 ( 요소)것들에 한 진실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: 

낯선이

어  그 지 않겠습니까?: 은 소크라테스

그런데  알론한 (음 )들 안의 동일한 그 (요소)들과 이 (요소)들에 의심

을 품어 그들은 다시 거짓 의견과 로고스를 [지니게] 되네: 낯선이

물론: 은 소크라테스

따라서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에로 그들을 가장 쉽고 매끈하게 이끄

는 (길)은 이것이 아니겠나?: 낯선이

어떠한?: 은 소크라테스

먼  올바른 의견을 지니는 (요소)들의 그 음 로 끌어다가, 아직 인식하

지 못하는 (음 )을 나란히 놓여지게 하여, [그것들을] 비교하면서(paraba,llo-  

ntaj( 278b1)[양자를] 연결함에 의해서(toi/j sumplokai/j( b2) 그 양자 안에 있는 

그 동일한 같음과 자연(th.n auvth.n òmoio,thta kai. fu,sin( b1-2)을 분명하게 보여

주게나. 의심스러운 모든 것 [ 신]에 진실한 의견들이 보여져 놓여지게 될 

때까지. 그런데 그 게 보여지게 되면 인식된 (요소)들은 들(ta. paradei,gmata  
( 278b4)된다네. 모든 음  안의 모든 요소들 각 각이 한 편으로는 알론한 것

들과 헤태론한 것으로서의 헤태론한 것이라고 다른 한 편으로는 동일한 측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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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서의 동일한 것이라고 불리워질 것일세: 낯

선이

물론 물론: 은 소크라테스

이제 이것이 충분하게 악 는가? (例)는 때때로 끊겨지는(diespasme,nw|( 
278c5)헤태론 것 안에 있는 동일한 것이 올바르게 의견화되고 그리고 그 양

자에 함께하는 단일한 것으로서의 각 각에 한 진실한 의견이 완 하게 모

아질 때 발생한다는 것: 낯선이

[그 게] 나타납니다: 은 소크라테스(277b9-278c7)”

“우리 자신의 혼이 모든 것들의 요소들에 하여 이러한 것을 자연스

 겪는다면 놀라운가? 어떤 때는 진리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 안의 각기 것 

하나 [하나]가 끌어 모아지지만 어떤 때는 헤태론한 것들 안의 (각기) 모든 

것이 다시 흩어지며(fe,retai( 278d3), 그리고 어떻게든 다르게든 함께 섞어진 

그것들의 올바른 의견을 지니는 반면 라그마들의 길고 쉽지않는 음 들로 

옮아가면(metatiqe,mena( 278d4)그것 자체들을 다시 인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: 

낯선이

 놀랍지않습니다: 은 소크라테스(278c8-d7)”

“이제 이와 같다면, 나와 자네가 체 (o[lou paradei,gatoj( 287e6, 例)의

자연을 그 부분에 있어 작은 알론한  안에서 보아 알려(ivdei/n( e6)고 앞서 

시도한 것은, 이 후에 더 작은 (동일한 에이도스)로부터 가장 큰 왕의 동일한 

에이도스에로 용하면서, 꿈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하여, (例)를 통

하여 도시의 양육을 기교에 의해 인식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어 나지 않는다: 

낯선이

아주 올바르십니다: 은 소크라테스(278e4-e11)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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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테아이테토스 편 번역

“우리는 그 (음 은 철자 모두라는 )것을 매끈하게 견지할 수 없네.  

같이 우리는 음 을 요소들이 아니라 그(요소)들로부터 떠오르는(gegono.j( 203  

e4, 발생하는), 그런데 그 요소들과는 헤태론한, 자기 자신의 단일한 이데아를  

지니는 어떤 에이도스 하나(e[n ti gegono.j ei=doj( ivde,an mi,an auvto. aùtou/ e;con( 
e3-4)로 놓아 보아야 하네: 소크라테스

물론입니다. 아마 것보다는 더 그러할 것 같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조사해야 하네. 그 게 인간을 넘어선 방식으로(avna,ndrwj( 203e8)[정립된] 

크고 거룩한 그 로고스를 포기해서는 안되네: 소크라테스

안되기 때문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지 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해 보세나. 각기 합쳐지는(sunarmott 
-o,ntwn( 204a2)요소들로부터 떠오르는, 이와같이(òmoi,wj( a2)문자들(gra,mmasi( a  

3)과 그리고 알론한 모든 것들 각각 안에서도 (떠오르는), 단일한 이데아가 

음 이라고 [말일세]: 소크라테스

물론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그것의 부분(me,rh( 204a5)은 아니어야만 하네: 소크라테스

실로 무슨?: 테아이테토스

그것(ou-( a7)의 부분이라면, 체는 필연 으로 부분 모두들(ta. pa,nta( a7)

이네. 는 그 체는 부분들로부터 떠오르는, 모든 부분들과는 헤태론한 어

떤 하나 에이도스라고 자네 말하는가?

는 그 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실로 모두와 체(to. pa/n kai. to. o[lon( 204a11)를 자네는 동일한 것 는 

각기 헤태론한 것  어느 것이라고 말할텐가?: 소크라테스

어느 것도 선명하지는 않지만, 담하게 답하라고 당신이 다그치시니 

는 험을 무릎쓰고 헤태론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오 테아이테토스여! 담함은 옳은 것이네. 자 그 답이라면 조사해야 

하네: 소크라테스

(조사) 해야 합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체는 모두(tou/ panto,j( 204b7)와 차이나는가? 지  로고스 로 

하자면 [말일세]: 소크라테스

: 테아이테토스

실로 무슨? 모두들과 모두(ta. pa,nta kai. to. pa.n( b10, 모든 것과 모든 것

들)는 차이나는가? 를들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그리고 셋의 두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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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둘의 세배 는 넷과 둘 는 셋과 둘과 하나 라고 우리들이 말할 때, 

이러한 모두들을 동일한 것 는 헤태론한 것  어느 것이라고 말할까?: 소

크라테스.

동일한 것: 테아이테토스 

따라서 육 이외의 알론한 것?: 소크라테스?

(알론한) 어느 것도 아닙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각 각 표 (le,xewj( 204c6; 시., 1450b20, 1456a34)모두들을 우리

는 육이라고 말하는가?: 소크라테스

: 테아이테토스

그런데 모두들(ta. pa,nta( 204c8)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두(pa/n( c8)[이외

의] 어떤 것도 말하지 않지?: 소크라테스

필연 으로: 테아이테토스

육들(ta. e[x( c10)과 알론한 어떤 것?: 소크라테스

어떤 것도 아닙니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수로 이루어진 것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와 모두들 

각 각(to, pa/n kai. ta. a[panta( 204d1-2)은 동일한 것이라고 불리워지는가? 소크

라테스

(그 게) 나타납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것들에 해 우리는 이 게 말하네. 트론(ple,qrou( d4, 길이 단 -약 

100feet, 1/6 스타디온)수치와 트론은 동일하다고. 그 지 않은가?: 소크라

테스

[ 그 습니다]: 테아이테토스

그리고 스타디온(tou/ stadi,ou( 204d7, 약600feet-6 트론-100 ovrguiai,-1/8 

roman mile)의( 수치 경우에)도 그와 같네: 소크라테스

그리고 다시 군 의 [병졸] 수와 군 도, 그리고 이와같은 모두들도? 왜

냐하면 수 모두는 그것들 모두 각 각 있는 것(to. o;n( d11; 논자1, 1372)이기 

때문이네: 소크라테스

: 테아이테토스

그런데 각기 것들의 수는 확실히 부분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인가?: 소크

라테스

(알론한)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부분을 지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분들로 이루어졌겠지요?: 소크

라테스

나타납니다: 테아이테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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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부분 모두들은 모두라는 것에 동의되네. 모두 수는 모두이므로: 

소크라테스

그 게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체는 부분들로 이루어지지 않네. 왜냐하면 모두는 모두들 부분

일 것이기 때문이네: 소크라테스

(이루어지지)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런데 부분이 체 이외의 알론한 것의 부분일 수 있을까?: 소크라테스

모두의( 부분일 수 있습니다): 테아이테토스

오 테아이테토스여! 용감하게 싸웠도다. 그런데 모두는 어떤 것도 빠트려

지지 않는 것이고, 이것이 그것 모두이지?: 소크라테스

필연 으로: 테아이테토스

그런데 체는 결코 어떤 것도 빠트려지지 않을 이것과 동일하지 않는

가? 반면에 빠트려지는(avpostath/|( 205d5)것은 체도 모두도 아닐세. [이 양자

의 경우에는] 동일한 것으로부터 동일한 것이 동시에 발생하겠지?: 소크라테

스

지  에게는 모두와 체는 어떤 차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: 테아

이테토스

그 다면 체의 부분과 모두의 부분은 모두들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하

고 있지?: 소크라테스

물론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다시 방  의 욧 으로 돌아가 보세. 만약 음 이 요소들은 아니라면 

필연 으로 요소들을 자신의 부분으로 지니지 않아야 하든지, 는 그 (요소)

들과 동일하다면  (요소)들과 같이 인식될 수 있든지, 해야하지 않겠나?: 

소크라테스

그 게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이 게 되지 않기 해서 그( 음 )은 그 (요소)들과 헤태론해

야 되지?: 소크라테스

: 테아이테토스

무엇이? 만약 음 의 요소들이 (음 의) 부분이 아니라면, 음 의 부분인 

그 지만 [그 요소(철자)들과는] 알론한 어떤 것이 ( 음 )의 요소이다 라고 

말해야 하지 않는가?: 소크라테스

결코 [그 지] 않습니다. 오 소크라테스여! 만약 ( 음 )의 어떤(a;tt', 

205b11)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면 그 요소들을 제쳐두고 알론한 것들을 찾는다

는 것은 비웃음을 살것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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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물론, 오 테아이테토스여! 지  로고스에 따르면 음 은 부분이 없

는 단일한 어떤 이데아일세: 소크라테스

(그럴 것처럼) 여겨집니다(e;oiken( 205c3): 테아이테토스

오 친애하는! 만족스럽게 여져졌던 잠시 에 말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한

다는 것을 자네 기억하는가? 알론한 것들이 그것들로부터 합쳐지는 그 첫 번

째 것들의 로고스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. 그( 첫 번째) 것 각 각은 그 자

체로 합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. 그리고 (첫 번째) 그것에 해서는 ‘있

다’(to. ei=nai( 205c7)를 올바르게 덧붙 져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, 마찬

가지로 알론한 것에 속하는 헤태론한 것으로서의 이것(tou/to( c8)이라고 말할 

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, 그리고 실로 이것이 그( 첫 번째) 것을 비로고스

이며 비인식 으로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: 소크라테스

기억합니다: 테아이테토스

이제 그것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이 그( 음 )이 단일한 에이도스(tou/ m- 

onoeide,j( 205d1)이며 비부분 이라는 것의 원인인가? 나는 알론한 (원인)을 볼 

수 없기 때문이네: 소크라테스

(알론한 원인이) 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음 은 ( 첫 번째)것과 동일한 에이도스에 해당되는가(evmpe,pt-  

wken( 205d4)?부분을 지니지 않으며 단일한 이데아라면 [말일세]: 소피스테스

물론 물론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만약 여러 요소들이 음 이고 그리고 (음 은) 체인 어떤 것이

며, 그것의 부분들은 동일한 것들이라면, 그 요소들도  음 과 같이(òmoi,wj( 2  

05d8) 인식되며 설명(r̀htai( d9, 수식)될 것이네. 모두들 부분이 그 체와 동

일하다고 말하여질 것이기 때문일세: 소크라테스

훨씬 [그 습니다]: 테아이테토스

그런데 만약 (음 이) 하나이고 비부분 이라면, 음 과 같이 그 게 요

소는 비로고스 이며 비인식 일 것일세. 동일한 원인이 그것들을 그 게 만

들기 때문이네: 소크라테스

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되네. 음 은 인식 이고 설명되는 

것이지만 요소는 그 반 일 것이라는 것: 소크라테스

안됩니다. 로고스에 의해서 설득 기 때문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다시 무슨? 따라서 문자들을 배울 때(evn th/| tw/n gramma,twn maqh,sei( 20  

6a2)자네 자신이 처한 상황은 오히려 그 반 를 인정하도록 하지 않는가?: 소

크라테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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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?: 테아이테토스

배울 때 그 요소들을 보고 들음에 의해서 그것 각 각을 그 자체로 구분

하려는 것 이외의 알론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. 말하고 쓰는 순서(h ̀
qe,sij( 206b7; 논자1, 187)의 혼란을 겪지 않기 해서 [말일세]: 소크라테스

가장 진실하십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리고 음악에서 최상의 성취는 구분된 여러 음(tw|/ fqoggw|( 206b1)들이 

[ 악기의] 어느 에 속하는가를 말하는 능력에 엄 히 놓여있네. 사람들이 

동의하는 바와 같이 구분된 음들이 음악의 요소들이지 않는가?: 소크라테스

(구분된 음 이외에는) 어떤 것도 아닙니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요소들과 음 들들에 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만약 알론한 것

들을 단하려 한다면 요소들의 류는 음 들(th/j sullabh/j( 206b8, 복합 인 

것)의 인식(th.n gnw/sin( 206d7)보다도 더 선명하며 그리고 더 완 하게 각 각

을 배우게 하는 인식을 산출한다네. 만약 어떤 자가 음 은 자연스  더 인식

인 반면 요소는 자연스  덜 인식 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의도

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것은 어린아이 놀이라고 상정할 것이네: 소크라테스

정확하십니다: 테아이테토스(203e4-206b12)”

“그러나 내가 여기기에는 실로 이것(tou,tou( 206c1)에 한 알론한 논증이 

선명해져야 할 것처럼 보이네. 우리 앞에 놓인 그것(di' auvvta.( c3)을 잊어서는 

안되네. 실로 언제 진실한 의견에 로고스가 더해져 가장 완성된 앎이 생겨나

느냐가 말해지는 것: 소크라테스

그 다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실로 닥아서 보세. 우리에게 어느 한 때 건네져오는(pote bou,letai( 206c7, 

언제)그 로고스가 가리키는 그 무엇인가? 나에게는 세 가지 의 하나를 (로

고스의)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네: 소크라테스

어떠한 것들의?: 테아이테토스

이름과 술어들을 지닌(meta. r̀hma,twn te kai. ovnomatwn( 206d2)소리들을 통해 

자신의 생각(dia,noian(  d1)을 보여주는 것이 그 첫 번째 것일 것이네. 거울이

나 물 안으로처럼 입을 통한 흐름 안으로 그 의견을 새겨넣으면서(evktupou,me-  

non( d3)[말일세] 자네는 로고스(lo,goj( d5, 말)가 이러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

는가?: 소크라테스

여겨집니다. 말하는 것(le,gein( 206d6)은 최소한도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

우리는 말합니다: 테아이테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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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다면 다시 처음부터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아닌 모든 자는 각기 것에 

해 스스로의해 여겨진 그 무엇을 표시(evndei,xasqai( 206d8)하는 이것을 다 소 

간에 행할 수 있네. 그리고 옳은 의견을 지니는 자는 구든지 그 게 로고스

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할 걸세. 그 지만 여 히 앎과 분리된 옳

은 의견이 결코 생겨나지는 않을걸세: 소크라테스

진실: 테아이테토스

이제,  지  우리가 말하면서 보여  어떤 것도 지  우리가 조사하는 앎

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쉽게 고소하지는 말게.  같이 왜냐하면 이것을 우

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물음에 요소들을 

통해서 답하러 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: 소크라테스

를들어(oi-on( 207a1)무엇인가를 말해주십시요. 오 소크라테스여!

를들어 헤시오도스는 마차에 해서 ‘그런데 마차의 수많은 통나무 조

각들’이라고 말하네. 나는 (그 조각들을) 다 말할 수 없는데 자네도 할 수 없

다고 보네. 그러나 만약 마차는 (무엇)이냐고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바

퀴, 축, 모통, 난간(avntugej( 欄干), 멍에라고 말할 것이네: 소크라테스

물론: 테아이테토스

그런데 자네 이름을 물어 오는데 그 음 로 답하는 경우와  같이 우

리를 그는 비웃을 것이네. 말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의견을 지니며 말하지만 

[스스로를] 문법가로 여기면서 문법가처럼 이름 데아이테토스의 로고스를 말

하며 지닐 것이기 때문이네. 진실한 의견에 요소들 각기 것을 완성하기 까

지는 어떤 것도 앎이지 않다라고 (그는) 말할 것이네. 앞서 내가 말했던 것처

럼. : 소크라테스

말 하셨기 때문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그 게 마차에 한 올바른 의견을 우리는 지닌다 라고 [그는]

말할 것이지만, ( 마차)의 수 많은 [부분들]을 두루 말함을 통해서 그( 마

차)의 우사아를 말할 수 있는 [사람은] 그 게 함으로서 진실한 의견에 로고

스를 덧붙히며 그리고 의견을 형성하는 것 신에(avnti.( 207c2) 그 마차의 우

시아에 한 기교 인 앎을 생겨나게 한다네. 요소들을 통해서 그 체로 감

(pera,nanta( c4)에 의해서: 소크라테스

그 다면 당신께 좋게(e=u( c5)여겨지십니까? 오, 소크라테스시여: 테아이테

토스

오 친우여! 각기 것에 하여 요소들을 두루 통해 가는 길은 로고스이지

만 음  는 더 큰 것을 (통해 두루 가는 길은) 비로고스라는 것을 자네 인

정하는지의 여부-인정할 것처럼 여겨지네만- 그것을 나에게 말해 주게. 그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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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우리가 조사하기 해서이네: 소크라테스

그러나 물론 인정됩니다: 테아이테토스

동일한 것이 어떤 때는 동일한 것의 의견과 련하여(dokh/| auvtw|, 207d4)동

일한 것의 [부분]이지만 어떤 때는 헤태론한 것의 [부분]일 때, 는 헤태론한 

것이 (헤태론한 것의) 의견과 련하여(doxa,zh|( d6) 어떤 때는 동일한 것의 

[부분]이지만 어떤 때는 [다른] 헤태론한 것이 (동일한 그것의 [부분]일 때, 

어느 때든지  앎을 지닌다고 보는가?: 소크라테스

제우스에 맹세코 내가 [보기엔] (지니지) 않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자네 자신과 알론한 자들이 처음에 문자들을(tw/n gramma,twn( 207d8)배울 

때를 잊었는가?: 소크라테스

동일한 음 이 어느 한 때는 헤태론한 문자(gra,mma( 207e1, 철자, 綴字)에, 

어느 한 때는 [다른] 헤태론한 문자에 이끌린다는 것, 그리고 동일한 ( 문자)

가 어느 한 때는 그 음 에 덧붙 지지만 어느 한 때는 다른 음 에 놓여진

다는 것은 당신은 말하십니까?: 테아이테토스

그것을 내가 말하네: 소크라테스

그 다면 는 제우스에 맹세코 잊지 않았습니다. 그러한 상태들인한 어

는 것도 어떻게든 앎으로 이끌지지 않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무엇이? 그러한 때에 테아이테토스(Qeai,thton( 207e7)를 쓰면서 어떤 자가 

테애 (qh/ta( q( e8)를 쓸 에 만약 써야 한다고 여기면서 쓴다면, 그리고 다시 

테오도로스(Qwo,dwron( 208a1)를 쓰면서 타우(tau/( t( a1)를 쓰려 할 에 마찬

가지로 만약 써야 한다고 여기면서 쓴다면, 자네 이름의 첫 번째 음  그것이 

알려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?: 소크라테스

그러한 상태는 아무 것도 보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우리 동의할 것입니

다: 테아이테토스

두번째 음 과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하여 그와 동일한 상태로 되는 것

을 막을 어떤 것이 있는가? 소크라테스

어떤 것도 없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연이어 쓸 에 (그는) 옮은 의견과 함께 요소를 두루 통하여 ‘테

아이테토스’를 쓰지?: 소크라테스

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여 히,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, 올바른 의견을 지니지만, 앎은 아

니지?: 소크라테스

: 테아이테토스

올바른 의견과 더불어(meta.( 208b4)로고스는 지니네. 요소들을 두루 통해 

가는 길에 [의해] 썼던 것(th.n ga.r dia. tou/ stoicei,ou e;cwn e;grafen( b4-5)이 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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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스 다는 데애 우리는 동의하네: 소크라테스

진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, 오 친구여! 그러한 로고스와 더불은 옳은 의견은 어디에서도 앎

이라고 불리워지지 않네: 소크라테스

감히 (그 습니다): 테아이테토스

가장 진실한 앎의 로고스를 우리가 지닌다고 상상했던 것은 실로 부풀은 

꿈이었던 것처럼 여겨지네. 는 어디에도 없다 라고 우리는 선언해야(kathg-  

orw/men( 208b12)하는가?  같이 이것은 그( 앎)을 정의(òriei/tai( 208c1)하는 

것이 아니기 때문이네. 그러나 세 가지 에이도스 에 앎을 로고스를 지닌 옳

은 의견이라고 정의하는 가운데(òrizo,menon( c3) 우리가 말했던 로고스가 놓여

지는 어떤 하나가 남았네: 소크라테스

옳게 기억납니다. 남아 있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상(ei;dwlon( 208 

a5, 映像)과 같은 소리 안의 디아노이아가 (그 하나) 고, 요소들을 두루 통

하여 그 체에 도달하는 길이 (그 하나) 습니다. 그런데 실로 당신은 세 번

째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시렵니까?: 테아이토스

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, 그것에 의해 각기 것들이 차이나게 되냐고 

(그것이) 물어졌던 그 어떤 기호(ti shmeion( 208c7)를 말하는 것일세: 소크라

테스

어떤 것의 그러한 로고스의 (oi-on( 208c9)를 에게 말하실 수 있습니

까?: 테아이토스

원한다면, 해를 (oi-no( 208d1)로 취해 보세. 땅 주 를 도는(ivo,ntwn( d3)

하늘의 가장 밝은 몸들로서의 그( 해)의 로고스에 자네는 만족할 거라고 나

는 감히 말하네: 소크라테스

물론: 테아이테토스

실로 (그 를) 말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시게나. 우리가 방  말

했던 것처럼, 따라서 알론한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각기 것의 그 차이(th/n 
diafora.n( 208d6)를 취함으로서,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, 로고스를 얻을 

것이네. 반면에 어떤 것의 공통 (koinou/ tinoj( 208d8)을 고정시킨다면,  공

통일 것들의 그 로고스가 자네에게 것들과 련하여 있을 것일세: 소크라

테스

이해했습니다. 그와같은 것이라고 불리워진 로고스를 나는 매끈하게 지닌 

것처럼 보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런데 옳은 의견과 함께 알론하게 있는 것들의 차이를 그것이 무엇이든

지 간에 취한다면, 먼  번에는 의견이었던 것의 앎이 생겨날 걸세: 소크라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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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

우리는 그 게 말하고 있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실로, 오 테아이테토스여, 물론 물론 나는, 그림자그리기(sikagrafh,matoj(  

208e8)와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바라 본다네. 조 도 이해

(suni,hmi( e8)하지 못하면서 (말이네). 비록 내가 거리를 유지하는한 나에게 무

엇이 말해지는 듯해도 말일세: 소크라테스

어떻게 무엇[때문에] 그러합니까?: 테아이테토스

가능한한 이야기해 보려네. 자네에 해 옳은 의견을 지니는 내가 만약 

자네의 로고스를 덧붙힌다면 자네를 인식하는거지만 만약 (덧 붙히지) 못한

다면 단지 의견 만(을 지닐거네): 소크라테스

: 테아이토스

그런데 로고스는 자네 차이를 [말로] 달하는 것(èrmhnei,a( 209a5)이었네: 

소크라테스

그 게: 테아이테토스

그래서 단지 의견 만을 지닐 때, 알론한 것들과 그것에 의해서 차이나는 

어떤 알론한 것들  어느 것도 디아노이아에 의해서는 포착되질 않네: 소크

라테스

안될 것처럼 보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알론한 어떤 자들이 지니는 것 보다 더 많이 자네가 그 어떤 것

도 지니지 않는[ 그 만큼 지니는] 공통 인 어떤 것을 디아노이아에 의해 포

착했어야 하네(dienoou,mhn( 209a10): 소크라테스

필연: 테아이테토스

제우스에 맹세하고 말해주게. 어떻게 나는 그러한 것에 있어 알론한 자 

보다는 자네의 의견을 언제 어떻게 지녔겠는가? 테아이테토스를 있는 그 로 

우리 생각(dianoou,menon( 209b3)하고 있다고 해 보세. [그는] 사람이고 코와 

과 입과 그리고 그 게 실로 그러한 것들 각 각 하나이네. 데오도로스 는 

아주 먼 만큼의(to. e;scaton( b7) 뮤즈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테아이테토스라

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디아노이아일세: 소크라테스

무슨?: 테아이테토스

그러나 실로 단지 코와  뿐만이 아니라 들어간 코(simo,n( 209c1; 논자1, 

317; 논자4, 135)와 나온 을 지닌 사람에 해 생각한다면 다시 내 자신 

는 그러한 다른 자들 보다는 오히려 다시 자네 의견을 지니지 않는가?: 소크

라테스

(제 의견 이외에는) 어떤 것도 (지니지) 않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내 안에는 테아이테토스의 의견이 먼  있지는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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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. 그의 들어감(h̀ simo,thj au;th( 209c5, 푹꺼짐)[과] 내가 보았던 알론한 자들-

만약 자네라면 자네가 그것들과 그 게 알론한 바로 그 알론한 것들이-의 들

어감과의 어떤 차이(dia,foro,n ti( 209c6)가  내 안에(pat', c6)기억(mnhme  
-i/on( c6)남기 까지는 말일세. 그래서 만약 내가 자네를 내일 만난다면 기억

이 되살아나서(avnamnh,sei( c8)자네에 한 옳은 의견을 지니게 할 것이네: 소

크라테스

가장 진실하십니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옳은 의견은 각기 것과도 계하고 차이남(th.n diaforo,thta( 209d1)

과도 계할 것이네: 소크라테스

선명해집니다: 테아이테토스

옳은 의견에 로고스를 덧 붙히는 것에는 나아가서 무슨[일이 일어날까]? 

만약 어떤 것을 알론한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그것을 의견에 덧붙히는 것이

라고 말한다면 [덧 붙히라는] 그러한 명령(h̀ evpi,taxij( 209d6)은 으로 비웃

음을 사게 될 것이네: 소크라테스

어떻게?: 테아이테토스

알론한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그 [길]것들의(w;n( d8) 옳은 의견을 우리가 

지닐 때 알론한 것들과 차이나게 하는 그 [길]것들의 우리의 옳은 의견들을 

덧붙히도록(keleu,ei( 209d9)다그칠 것이네. 그러나 그 게 참모와 로울러와 그

러한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의 굴러돌아감(peritroph.( 209e1)이 그러한 명령에 

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네[명령을 수행할 어떤 것도 없다?]. 오히려[그 

명령들은] 장님의 방어(parake,leusij( e2)라고 불리우는 것이 더 정당할 것이네. 

왜냐하면 우리가 [이미] 지니는 의견들을 우리가 배우기 해서, 우리가 [이

미] 지니는 그것들을 스스로 다그쳐 취하려하기 때문일세. 그러한 명령은 

으로 비웃음을 살 것처럼 보이네: 소크라테스

반면에, 만약 ---- ? 당신에 방  한 가정은 당신은 어떤 안을 진술한

다는 것을 함축합니다. 그것은 무엇입니까?: 테아이테토스[콘퍼드 번역].

오 어린이여! 만약 로고스를 덧붙히는 것이 차이남에 한(th.n diaforo,th- 

ta( 209d7) 의견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( 차이남)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앎

에 한(peri.( d8) 이러한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로고스는 즐거운 일일 것이

네. 인식한다는 것(to. gnw/nai( 209e6)은 어디에서든 앎(evpisth,mhn( 210a1)을 획

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네. 그 지않은가?: 소크라테스

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앎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것에는 차이남에 한 앎을 지닌 

옳은 의견이라고 답하여질 것처럼 여겨지네. 왜냐하면 것에 따르면 로고스

를 덧붙힘은 이것이기 때문이네: 소크라테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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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럴 것처럼 여겨집니다(e;oiken( 210a6): 테아이테토스

그리고 물론 물론, 우리가 앎(은 무엇인가)을 조사할 때에 차이남의 (앎)

이든 어떤 [알론한] 것의 (앎)이든 앎을 지닌 옳은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

어리석다네(eu;hqej( 210a6). 따라서 오 테아이테토스여! 감각도 진실한 의견도 

진실한 의견과 함께하는 로고스도 앎이 될 수는 없을 것일세: 소크라테스

아닐 것처럼 여겨집니다: 테아이테토스

오 친구여! 우리는 앎에 하여 아이 출산하는 고통을 지닌 작업 도 에 

있는가? 아니면 (그 앎에 한) 모든 것들을 산출했는가?: 소크라테스

 제우스에 맹세코 는 내 자신 안에 지니는 것들 보다 더 많이 당신

을 통해 말해졌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산 술(h̀ maieutikh. te,cnh( 210b8)이 우리에게 갖다  이 모든 

것들은 공허하며 양가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여지는가?: 소크라테스

물론 물론[찾고 있는 앎의 정의에 있어서 그 습니다]: 테아이테토스(206c 

1-210b10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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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소피스테애스 번역

“그 다면 우리 이제 잠시 에 종들과 철자들에 해 이야기했던 것과 

같이 이름들에 해(tw/n ovnoma.twn( 261d1)조사해 보기로 하세. 왜냐하면 이런 

방향에서 우리가 재 조사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일세: 낯선이

이름들에 해 우리들이 이해하기 해 무엇이 필요합니까?: 테아이테토

스

이름들 모두가 서로 묶여지는지(sugarmo,ttei( 261d5) 는 그 이름들  

어느 것도 서로 묶여지지 않는지 는 어떤 것은 묶어지는 반면 어떤 것은 

묶어지지 않은지?: 낯선이

분명히 마지막 것입니다. 곧 어떤 이름은 묶어지는 반면 어떤 이름들은 

묶어지지 않을 것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질서있게 말하여져서 명백해지는 것들이 묶여지는 것인 반면 

자신들이 연이어져 있어도 가리키지 않는 것(mhde.n shmai,wnta( 261e2)들은 묶

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자네는 아마 말하고 있을 것이네: 낯선이

어떻게 그 지요? 그리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?: 테아이

테토스

자네가 동의했을 때 자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을 내가 가정했네. 왜

냐하면 우리들은 우시아에 한 소리(th.n fwnh/|( 261e6)의 두 가지 류의 명백

해진(dhlwma,twn( e6) 것을 지니기 때문일세: 낯선이

어떻게?: 테아이테토스

하나는 오노마(ta. ovnomata( 262a1, 이름)들이라고 다른 하나는 애마(ta. 
r̀hmata( a1, 말하여진 것들, 속성들, 술어들, 동사들)들이라고 불리워지네: 낯선

이

이것들 각자에 해 말해 보십시요: 테아이테토스

행 와 연 되어 분명해진 것(to. evpi. ta.j pra,xesin o;n dh,lwma( 262a4)을 우

리는 애마라고 부르네: 낯선이

: 테아이테토스

그리고 문제의 그 행 들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용되어진 소리신호(shme 
-i/on th/j dwnh/j( 262a6)를 이름이라 부르네: 낯선이

정확하십니다: 테아이테토스

따라서 로고스는 연이어 말하여지는 오노마들만으로는 결코 복합되지않

는  애마와 오노마가 분리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네: 낯선이

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자네가 방  동의했을 때 자네가 분명히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염두에 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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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고 나는 보네. 왜냐하면 오노마들과 애마들이 만약 다음과 같은 길에서 

연이어져 말해진다면 로고스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말해기 원했기 때

문일세: 낯선이

어떻게?

를들어 행 를 가리키는 바로 걷는다 달린다 잠들다 그리고 이와같은 

다른 행 들을 가리키는(shmai,vei( 262b6) 애마들은 심지어 발설 을지라도 

그것들 모두 로고스를 만들지는 못한다네: 낯선이

물론 만들지 못합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리고 다시 이런 행 들을 수행하는 것들의 를들어 사자 숫사슴 말 

그리고 다른 모든 그 오노마들이 발설될 때 그것들의 측면에서 연이어짐은 

아직 로고스를 만들지 못한다네. 왜냐하면 래애마들가 오노마들와 섞어지기 

(keta,sh|, 262c2) 까지는 어느 경우에도 발설된 그 오노마들은 있는 는 있지 

않는 어떤 것의 행 들 비행 들(avpraxi,an( c4) 우시아들을 가리키지 않기 때

문일세. 그런데 섞어진(h[rmose,( c4)직후  첫 연결(prw,th sumplokh,( c5)이 로

고스일세. 이 로고스가 로고스들의 첫 그리고 가장 짧은 것일세: 낯선이

당신은 이것에 의해 무엇을 말 하고 계십니까?: 테아이테토스

사람은 배운다 라고 가 말했을 때 이것들  극단 인 것이(evla,cisto,n(  

262c8) 첫 로고스이다는 것에 자네는 동의하시는가?: 낯선이

: 테아이테토스

사람은 배운다(manqa,nei( 262c8)라고 어떤 자가 말할 때, 배우는 것들  

가장 은 첫 번째 것이 로고스라는 것에 자네는 동의하는가? -  - 사람은 

배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있는 것들 는 되는 것들 는 던 것들 는 

있을 것들에 해 (배운다는 것), 그리고 그는 단지 오노마들만을 제공하는 

것이 아니라 애마와 오노마를 연결하여(sumple,kwn( d4)그 결과에 이른다는 

것은 분명하네. 이것이 왜 우리들이 그는 단지 오노마(이름)을 제공하는(ovnom  
-a,zein( c5)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다(legein( c5)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

이유일세. 그리고 실로 우리들은 엮어진 이것에(tw/| ple,gmati toutw( d9) 로고스

라는 오노마(to. o;noma( 262d6)를 주네(262c8-d6): 낯선이

옳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이것들  어떤 것은 서로 들어 맞는(h[rmotte( 262d7)반면 어떤 

것은 그 지 않는 것과  같이 역시 어떤 소리의 기호들은(ta. th/j fwnh/j 
shmei/a( d9)들어맞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들어맞아 로고스를 이루네: 낯선이

물론 물론: 테아이테토스

나아가서 사소한 이런 것들: 낯선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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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한 것은?: 테아이테토스

로고스가 로고스이기 해서는 그 로고스가 반드시 어떤 것의(tino.j(262e 

7) 로고스여야만 하네. 어떤 것이 없이는 로고스가 불 가능하네: 낯선이 

그 게: 테아이테토스

어떤 것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떤 질(poio,n( 262e9)에 한 것이어야 하

지?: 낯선이

어  않으리오: 테아이테토스

이제 우리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나: 낯선이

그래야만 합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 다면 오노마와 애마에 의해서 사물(pra/gma( 262e13)을 행 에 함께 

놓으면서(sunqei.j( e13)나는 자네에게 로고스를 말할(le.xw( e12)것이네. 이제 그 

로고스가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의 로고스인가를 자네는 나에게 말 하시게: 

낯선이

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테아이테토스는 앉다 이것은 긴 로고스인가 아닌가?: 낯선이

아닙니다. 그 로고스는 짧습니다: 테아이테토스

이제 이 로고스는 어떤 것에 한 것이며 그리고 어떤 것의 로고스인지

를 자네는 나에게 말해야 하네: 낯선이

분명히 그 로고스는 나에 한 것이며 그리고 그 로고스는 나의 로고스

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다시 요것은 무엇?: 낯선이

어떠한?: 테아이테토스

내가 지  그와 화하는 그 테아이테토스는 날다: 낯선이

마찬가지로 이 로고스는 나에 한(peri. evmouI 263e10)것이며 그리고 그 

로고스는 나의 로고스임을 구든 동의할 것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그러나 우리들은 각 로고스가 반드시 어떤 질을 지녀야 한다는 것에 동

의했네: 낯선이

: 테아이테토스

이런 각 로고스에 어떤 질이 덧 붙 져야 할까?: 낯선이

하나는 거짓이며 다른 하나는 진실입니다: 테아이테토스

이것들  진실한 것은 당신에 해 있는 그 로의 것을 말하네: 낯선이

확실합니다: 테아이테토스(262d1-263b7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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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텔 스의 시학 시그마 편 20 장

“(20)모든 언어(le,xij( 1456b20; 논문3, 14쪽)각 각의 부분들은 이것이다. 

요소(철자), 음 , 사(su,ndesmoj( b21), 오노마(이름), 애마(동사), 연결사

(a;rqron( b21), 어미변화(ptw/sij( 1456b21), 로고스.

요소는 나뉘어질 수 없는 소리(fwnh.( b22)이지만, 모든 (소리가) 아니라 

소리가 자연스  그것으로부터 합해지는 그런 것들이다. 짐승들의 나뉘질 수 

없는 소리들은 어느 것도 요소가 아니라고 나는 말하기 때문이다. 그( 소리)

의 부분은 소리(to. fwnh/en( 1456b25, 모음)와 반소리(h̀mi,fwnon( b25, 半모음)과 

비소리(a;fwnon( b25)이다. 소리(모음)는 [어떤 것과 함께] 놓여지지 않고도 들

리는 소리이다. 를들어 알 (A)와 오메가(W)처럼. 그 지만 반소리는 [어떤 

것과 함께] 놓여진 후에야 들리는 소리이다. 를들어 시그마(S)와 로오(R)처

럼. 그런데 비소리는 [함께] 놓여진 후에도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소리가 아

니지만 어떤 소리를 지닌 후에야 들려지는 것이다. 를들어 감마(G)와 델타

(D)처럼. 이 (소리의 요소)들은 입의 모양(sch,masi,( 1456b32)과 자리(to,poij( b3  

2) 그리고 호흡의 강함과 약함 그리고 길고 짧음 나아가서 날카로움(ovxu,thti(  

b33, 에큐트)과 강세(그라 )와 그 간(서 컴 스)에 의해서 차이난다. 이

것들 각 각에 해서는 음운(metrikoi/j( b34)학에 속한다.

음 은 소리(모음)와 비소리(묵음)로 합쳐진 비기호 인(a;shmoj( 1456b35, 

non-significant)소리이다. A없는 GR도 를들어 A와 함께하는 GRA처럼 음

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것들에 한 이론은 음운학과는 차이난다.

연결사 ...... 비기호 인 소리 ......

사 ...... 비기호 인 소리 ......

이름은 시간 없는 의미(shmantiko,n( 1457a12, 기호)를 지닌 합쳐진 소리이

다. 그 지만 그 부분은 어떤 것도 자체로 의미없다[기호가 아니다]. [그 부분

들이] 겹쳐진 것들에 있어서, 그 (부분) 자체가 의미를 지닌(shmai/on( a13, 기

호로서)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를들어 테오도로스에 있어서의 도

로스(to. dw/ron( a13)는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(ouv shmai,nei( a14, 가리키지

않는다-지시하지않는다)

애마는 시간을 지닌 의미의 합쳐지 소리이다. 이( 애마)의 부분은 그 

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[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]. 이름들의 

경우에서 처럼 말이다. 사람 는 흼은 어느 때(po,te( 1457a16-17)를 가리키지 

않는(ouv shmai,nei( a16) 반면 걷다 는 걸었다는 한편으로는 재시간을 한편

으로는 지나간 시간을 가리키기(pro.sshmai,vei3)( a17)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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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미변화는 오노마와 애마의 (어미변화)이다. 이것의 는 이것에 그리

고 이와같은 것들의 의미를 지니며(symai,nousa( 1457a19-20, 가리키며], 를들

어 사람들과 사람에서처럼 하나 는 여럿을 (가리키고), 를들어 물음과 명

령에서처럼 발설의 양상(kata. ta. ùpokritika,( a21)(을 가리킨다, 의 의미를 지

닌다). 걸었어[?] 는 걸어라[!]는 이런 측면에서 애마의 발설 양상의 에이

도스(종)이기 때문이다.

로고스는 자신의 어느 부분도 그 자체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(shmai,nei( 10  

47a24)합쳐진 가리켜진 소리(fwnh. sunqeth. shmaintikh,( a23-24)이다. 모든 로고

스 각 각(a[paj( a25)이, 를들어 사람의 정의(òrismo,j( a26)에서처럼, 이름들과 

애마들의 함께 놓임(su,gkeitai( a25)이 아니라, 애마들 없이도 로고스는 있

을 수 있기 때문이다. 그 지만 그( 로고스의) 부분은 항상 어떤 것을 가리킨

다[어떤 의미를 지닌다]. 를들어 클 오온이 걷는다에서의 클 오온처럼. 그

런데 로고스는 두 가지 길에서 하나이다. 왜냐하면 하나를 가리키거나 는 

여럿으로부터 연결(sunde,smwn( a29)되기 때문이다. 를들어 (여럿의) 연결에 

의해 하나인 일리아드이지만 하나를 가리킴에 의한 사람의 로고스처럼(1456b  

20-1457a30).

(21)이름의 에이도스(종)은 한편으로 순수한-나는 의미있는 것들로(evk shm  
 -aino,ntwn( 1457a32, 의미 있는 부분들로)함께 놓여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

를들어 땅(gh/( a32)처럼-(이름), 한 편으로 겹쳐진 (이름)이다. 이( 겹쳐진 이

름)은 한 편으로 가리키는 것(의미있는 것)과 기호아닌 것으로부터(evk dhmai,n-  

ontoj kai. avsh,mou( a33, 가리키는 것과 가리키지않는 것으로부터, 기호인 것과 

기호 아닌 것으로부터)(함께 놓여진 이름)이며, 한 편으로 가리키는 것들로 

함께 놓여진 (이름)이다. 그런데 세 겹과 네 겹과 여러 겹 이름이 있을 것이

다. 를들어 메갈리오오톤의 많은 [사람들의 이름] 헤르모카이코크산도스처

럼. 모든 이름 각 각은 일상어 는 외래어 는 비유어 는 수식어 는 

신조어 는 설명어 는 축약어 는 기타 변형어이다(논문3, 15).

그런데 일상어(ku,rion( 1457b3) ......

3) ‘prosshmai,nei(의미를 덧붙히다, 더하여가리키다)’라는 표 은 해석에 

하여(19b20-21)에서 ‘e;sti di,kaioj a;nqrwpoj’의 ‘e;sti’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핵

심단어로 나타난다(논자4, 66; 논자1, 862; 논문1, 4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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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생성과 소멸에 하여 알  10장 327b10-328b22

나무(th.n u[lhn( 327b10, 질료)가 불에 섞 다고도, 타오르면서 그 (나무)가 

자신의 부분들에도, 불에도, 타오르면서 섞인다고도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. 그

러나 불은 생성 소멸된다(고 말한다). 동일한 길에서, 우리는 음식이 몸과도, 

모양이(to. sch/ma( b14)이 덩어리로 히면서 그 랍과도, 섞이지 않는다고 말

한다. 몸은 흼과도, 체 으로 를들어 속성과 성향이 사물들과도, 섞여지지

(mi,gnusqai( b16)않는다. 유지되는 것들이(swzo,mena( b17)보여지기 때문이다. 그

러나 흼과 앎도 섞여질 수 없고, 분리되지 않는(tw/n mh. cwristw/n( b19)알론한 

것들 어느 것도 (섞여지지) 않는다.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은 언제든지 같으

며 섞여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매끈하지 않다(ouv kalw/j( b19). 모든 것 

각 각이 모든 것 각 각과 섞여질 수는 없기때문이다. 섞여지는 것들 각 각은 

분리해 있어야 하는데, 속성들  어느 것도 분리 일 수 없다.

그런데 있는 것들  어떤 것들은 잠재 으로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활

동 으로 있으므로, 섞여지는 것들은 있고 어떻게든 그리고 있지 않다. 생성

된 것 각 각은 [자신이] 그것들로부터 (생성된) 그것들과는 에네르게이아 으

로 헤태론하지만, 섞어지기 까지는 그것들 각 각은 뒤나뮈스 으로 있었을 

것이다. 흩어지지(avpolwlo,ta( 327b6) 않는 것들이다. 이것은 보다 앞선 로고스

에서 나타났던 어려움이었다. 섞어지는 것들은 보다 앞선 분리 던 것들로부

터 합해진 것들이며(sunio,nta( b28)그리고 다시 잠재 으로 분리된 것들이다. 

그래서 몸과 흼처럼 활동 으로 머무르지도, 괴되지도, 헤태론하게도(몸으

로도, 힘으로도), 이 양자 으로도, 않는다. 그( 섞어지는) 것들의 뒤나뮈스가 

유지되기 때문이다. 때문에 그( 어려움)것들이 무시된다. 그런데 그것들과 연

속된 어려움, [곧] 섞어짐이 감각에 한 무엇인지의 여부는 세분화되야한다.

섞어지는 것들이 그 게 은 것들로 나뉘어질 때, 그리고 그와 동일한 

길에서 서로 나란히 놓여져(teqh/( 327b35) 감각에 의해서는 각 각 분명해지지 

않을 때, 섞여졌는가? (섞여지지) 않았는가? 그러나 따라서 섞어지는 것들의 

부분이 나란히(par', 328a1)있는가? 이제 한 편으로는 것이라고, 를들어  

[ 의] 낱 알이 나란히 놓일 때 이 낱알들과 섞여진다고 말해지는 반면, 한 

편으로 모든 몸이 나뉘어지는 것이라면, 몸은 몸[의] 작은 [부분]과 같은 부분

(òmoiomere,j( a4)이므로, 부분은 어느 (부분이든) 나란히 되야할 것이다. 

그런데 (몸은) 가장 작은 (부분)으로는 나뉘어질 수 없으므로, 배열과 섞

임은(su,nqesij kai. mi,xij( 328a6)동일한 것이 아니라 헤태론하다. 섞어지는 것(ta. 
mignu,mena( a7-8) 어떤 것도 음의 측면에서 유지되는한 섞어지는 것은 아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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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우리는 말해야한다. 배열은 합쳐짐(kra/sij( 328a8-9)도 섞어짐도 아니며, 

그 어떤 부분도 체와 동일한 로고스(비율)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. 그런데 

어떤 것이 섞어져야 하는한 섞어진 것은(to. micqe.n( a10)같은 부분이다. 그리고 

물의 부분은 물인 것처럼 합쳐진 것의(tou/ kraqe,ntoj( a12)(부분도) 그 다. 그

런데 섞어짐이 은 것(부분들의) 배열(kata. mikra. su,nqesij( a12)이라면. 이것

들  어떤 것도 일어나지(sumbh,setai( 328a13)않을 것이나, 그러나 단지 섞어지

는 것만이 감각에 해 (있을 것이다). 그리고  동일한 것이 그것과(to. auvto. 
tw|( a14)섞어진다. 만약 리하게 보지 않는다면, 륑 이에게는 섞어지는 어떤 

것도 (보여지지 않는다). [섞어지는 어떤 것들도] 부분 나란히 나뉘어지지 않

는다. 그 게 나뉘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. 그 다면 섞어짐이 

있지 않거나 는 이것이 어떻게든 다시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.

실로, 우리들이 말했던 것처럼, 있는 것들  어떤 것들은 행하는(poihtika< 
( a18-19)것들인 반면 어떤 것들은 (행하는) 이것들에의해서 겪는(paqhtika,(  

a19)것들이다. 이제 한편으로 자신들의 질료(u[lh( 328a20)가 동일한 것들은 짝

(avntistre,fei( a19; 논자1, 189, 979, 1010쪽, 상호 이다)인, [곧] 서로 행하는 

것들이고 서로에 의해서 겪는 것들인 반면, 한편으로 자신들의 질료가 동일하

지 않는 것들은 겪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다. 이제 한편으로 이것들의 섞

어짐은 있지 않는, 때문에 치료술도 건강도 몸들과 섞어짐에 의해서 건강을 

생산하지 못하는 반면, 한편으로 행하는 그리고 겪는 것들은 무엇이든지(o[sa(  

a24)잘 나뉘는 것들이다. 많은 것들이 몇몇(ovli,goij( a24)들과 그리고 큰 것들

이 작은 것들과 병열되는 것들(suntiqe,mena( a25)은 섞어짐을 생산하는 것이 

아니라 우세한(kratou/ntoj ( a26)것들의 증가를 생산한다. 왜냐하면 헤태론한 

것이 그 우세한 것으로 변하기(metaba,llei( a28)때문이다. 를들어 포도주 몇 

방울이 많은 물에 부어지는 것이 섞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. 그 에이

도스가 풀어져(lu,etai( a2  7)모든 물로 변하기 때문이다. 그런데 그것들의 힘

들이 어떻게든  같아질 때 마다 한 편으로 각기 것은 그 자신의 자연으로

부터 그 우세한 것으로 변하지만 한 편으로 헤태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

라 (그 양자에) 공통인 사이의 것(metaxu.( 328a31)(으로 된다). 이제 반

(evnanti,wsin( a32)를 지니는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섞어지는 것들(mikta.( a31)

이라는 것은 선명하다. 왜냐하면 실로 이것들이 서로에 의해서 겪는 것들이기 

때문이다. 

그런데 은 것들이 은 것들에 병열되면 더 섞어진다. 쉽고 빠르게 서

로 풀어지게 하기때문이다. 많은 것은 이것을 여러 시간에 행한다. 때문에 나

뉘어지고 그리고 겪는 것들  잘 한계지워지는 것들[ta. euvorista( 328a35-329  

b1, 그 모양이 쉽게 바 는 것, 그 테두리가 쉽게 변하는 것, 가소성(可塑性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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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좋은 것]이 섞이는 것들(mikta.( 328b1)이다. 왜냐하면 이것들은 쉽게 은 

것들로 나뉘기 때문이다. 이것이 잘 한계지워지는 것에 있음이었으므로 [그

다]. 를들어 몸들 에서 축축한(ta. ùgra.( b3)작은 것들이 가장 잘(섞이는 것

들이다). 나뉘는 것들 에서 축축한 것이, 끈끈하지만 않는다면, 가장 잘 한

계지워지기 때문이다. 실로 이(끈끈하고 축축한) 것들은 단지 많고 크게 덩어

리지우으므로 [그 다]. 헤태론한 것을 단지 격렬하게, 그런데 체 으로는 

다소 조 , 겪을 때, 섞인 어떤 것도 그 양자로부터 게도 많이도 (섞이지) 

않는다. 주석과 구리(to.n calko,n( b8, 청동)의 경우에 일어나는 것처럼[ 말이

다]. (이 둘 각 각) 하나는 서로에 해 불 분명하고 애매하게 있기 때문이다. 

어떻게든 다소 조  겪은 것이라는 것, 그리고 헤태론한 것이 헤태론한 것

[의] 에이도스를 받아들이기 합(dektiko,n( 328b11)하다는 것이 선명해지므로 

[그 다]. 바로 이것들의 경우에 일어난다. 왜냐하면 주석은 마치 거의 구리

(청동)의 비질료 인(a;neu u[lhj( b12)어떤 속성인 것처럼 그리고 섞어지면서 

단지 색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겪지(a;peisi( b13)않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이

다. 이와 동일한 것이 헤태론한 경우에도 일어난다(sumbai,nei( b14).

그 다면 말해진 것들로부터 섞어짐은 있다는 것, 무엇이라는 것, 무엇 

때문에(이유)(있다는 것), 그리고 있는 것들  어떠한 것들이 섞어지는(mikta.(  

b16)것들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. 서로에 의해 겪어지며, 잘 한계지워지고 그

리고 잘 나뉘어지는 것들이 그러한 (섞어지는) 어떠한 것들이므로. 왜냐하면 

필연 으로 이것들은 소멸하지도, 나아가서 순수하게 동일한 것들이지도 않게 

섞어졌던(memigme,na( b18) 것들이기 때문이다. 그러한 것들의 섞어짐은 배열도 

아니며 감각에 한 것도 아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 섞어지는 것은 잘 한계지

워지면서 겪고 행하는 이것에 섞어지는 그러한 것일 것이며-섞어지는 것은 

호모뉘마한 것에 한(pro,j òmw,numon( b21)[것이기] 때문이다-, 한편으로 변경

되는 섞어지는 것들의 하나 하나에 한 섞어짐이다(h̀ de. mi,xij tw/n miktw/n 
avlloiwqe,ntwn e[nwsij( 328b22)(327b10-328b22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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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아가서 만약 종 신에(eivj to. ei=doj( 122b25)류가 놓 는가를 보라. 

를들어 연속일 때 이, 는 합침일 때 섞임이( 정의 던 것처럼), 는 

라톤이 장소에따른 움직임을 회 움직임(fora.n( b26)으로 정의했던 것처럼. 

이 필연 으로 연속이지는 않으나, 다시 거꾸로 연속은 이어야 하며, 

그리고 하는 모든 것은 연속되는 것은 아니나, 연속되는 것은 되야 

하기 때문이다. 나머지 경우도 그와 같다. 합침 모두 각 각이 섞임은 아니며-

마른 것들을 섞는 것은 합치는 것이 아니므로.-, 장소 인 변화가 모두 회

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이다. 걸어감은 회 움직임이 아니므로 [그 다]. 거의 

회 움직임은 비자발 으로 장소에서 장소로 변하는 것들의 경우이기 때문이

다. 혼을 지니지 않는 것(avyu,cwn( 122b34-35)들의 경우에 일어나는 것처럼. 

그런데 많은 경우에 류보다는 종이 배정된다는 것은 분명하다. [이 경우] 다

시 그 거꾸로 되야한다(토피카, D$2%, 122b25-b36)”.

“다시, 를들어 생물은 몸과 혼의 배열이다에서처럼, 만약 (정의) 체

는 이것들의 배열(su,nqesin( 151a20)이다 라고 말했다면, 먼  배열의 종류

(poi,a( a22)를 그가 말했는지의 여부에 해 조사해야 한다. 살 는 를 정

의하면서 불과 흙과 공기의 배열이다 라고 할 때처럼 말이다. 배열을 말하는 

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, 더 나아가서 (그 배열이)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

해야 하기 때문이다. 그 길이야 어 든(òpwsou/n( a25) 이것들의 배열로 인하

여 살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, 이런 길로(oùtwsi.( a26)배열되면 살이 생성되는 

반면 런 길로 배열되면 가 생성되므로 [그 다]. 그런데 말해졌던 것들 

 어느 것도  배열과 동일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. 왜냐하면 모든 배열

에는 [그] 반  해체(dia,lusij( a28)가 (있는) 반면 말해졌던 것들  어느 것

에도 (그 반  해체가) 있지 않기 때문이다. 나아가서 만약 그 배열 가능한 

것이(to. s u,nqeton( a29)이 [문제의] 배열(su,nqesin( a29)이라는 것 는 (만약) 

어느 (그 배열 가능한) 것도 [문제의] 배열이라는 것이 같이 설득이라면, 그런

데 생물들 각 각 배열 가능한 것이 있음에도 [그것이 문제의 그] 배열은 아니

라면 알론한 것들 어떤 것도 배열 가능한 어떤 것도 배열은 아닐 것이다(토

피카, Z$14%, 151a20-31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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